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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는 ‘어디’에 있는 섬일까?

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동해에 있는 섬이며, 대
한민국 영토 가운데 가장 동쪽에 있다.

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은 울릉도이며, 가장 가까운 육지는 
경상북도 울진군의 죽변이다. 반면에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
가까운 섬은 오키 섬인데, 거리는 157.5㎞로 울릉도보다 
70.1㎞(거의 2배)가 더 멀다. 맑은 날 울릉도에서는 독도를 
볼 수 있지만, 오키 섬에서는 독도를 볼 수가 없다.
그러므로 울릉도 주민이 오키 섬 주민보다 훨씬 먼저 독도
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.  

독도의 ‘구성’과 ‘크기’는 어떻게 될까?

 독도의 동도                 독도의 서도

화산섬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89개의 
작은 바위섬들로 이루어져 있다.

 심해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독도는 약 250만 년 전에 형
성된 울릉도나 약 120만 년 전에 형성된 제주도보다 오래
된 섬이다. 독도는 여러 단계의 화산 활동을 거쳐 형성되었
으며,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89개의 작은 바위섬으로 
이루어져 있다.
 독도의 전체 크기는 187,554㎡로 그 크기는 서울 종합운
동장 주경기장의 약 2배 정도이다. 서도가 약간 더 넓다.

독도는 ‘언제’, ‘어떤 과정’을 거쳐서 
형성되었을까?

 독도는 수심 2000m의 깊은 바다 밑에서 이루어
진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솟아오른 용암이 굳어져 
생성된 화산섬이다.
 
 지금부터 약 460~250만 년 전 사이에 생성된 독도는 약 
250만 년 전에 생성된 울릉도나 약 120만 년 전에 생성된 
제주도보다 오래된 섬이며, 수백만 년 동안 거센 파도와 강
한 바람의 풍화작용으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. 바
다 밑에는 매우 큰 해산이 자리 잡고 있다.

독도 형성 과정

① 해수면 밑의 조용한 분출에 이어 수면 위에서 폭발적 
분출(용암과 화산 쇄설물 분출)이 일어났다.
② 조용한 용암 분출 뒤에 닫힌 화구에서 다시 화산 폭발
이 일어났다.
③ 화산 활동이 멈춘 뒤에 파랑 침식으로 사면이 붕괴되었
고 그 틈새를 따라 조면암이 관입되었다.
④ 오랜 세월 독도 상부가 대부분 파랑 침식으로 붕괴되고 
현재 보이는 독도는 해수면 상승 결과로 나타난 독도 칼데
라 바깥 부분의 일부이다.

독도는 어떤 ‘기후 환경’과 ‘계절의 
변화’를 나타낼까?

독도는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양성 기후를 띠
며, 비열이 큰 바다의 영향으로 기온이 가장 높은 
달과 가장 낮은 달의 기온 차가 적게 나타난다.
 독도의 기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기온, 강수, 바람
이다. 이 세 가지 요소는 계절에 따라 그 차이가 뚜렷하며 
대체로 울릉도와 비슷하다. 연평균 기온은 12℃ 정도이다. 
연평균 강수량 1240mm 내외로 여름철에 집중되며 주로 
동풍, 남서풍이 불지만 겨울에는 북서풍이 자주 분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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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 풍속은 4.9m/s로 서울의 평균 풍속 2.4m/s 보다 두 배
나 강하다. 바람과 안개가 잦은 편이며 강우일수는 150일 정도
이다.

독도는 계절에 따라 변한다.

<봄> 평균기온 10℃     
 내외이며 따뜻한 남서  
 풍과 동풍이 분다. 
 강수량3~4월이 50~60
 mm정도이고 5월에 점  
 차 많아진다.

<여름> 평균기온 25℃  
 내외이며 봄과 같이   
 남서풍과 동풍이 분다.  
 6월에는 장마전선의 
 영향으로 강수량이 늘  
 어난다. 7, 8월에는 대

기가 불안정한 내륙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.

<가을> 평균기온은 1   
 7℃ 내외이며 봄철보다  
 기온이 높고 바람의   
 방향은 크게 변하지   
 않는다. 특히 9월 이후 

북동 기류의 영향을 받아 최대 강수 지역이 동해안 
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독도에 영향을 준다.

<겨울> 평균기온은 5℃  
 내외로 내륙보다 따뜻  
 한 편이며  북서풍이  
 잦아진다. 겨울철에 눈  
 이 많이 내리는 것은 

서쪽에 고기압, 동쪽은 저기압인 상태에서 북서풍이 
불기 때문이다.

우리 역사 속에서 독도는 어떤 
‘이름’으로 불렸을까? 

<우산도> 우산국(于山國) 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글
자 모양이 비슷한 자산도, 방산도, 간산도, 천산도 등
으로 불리기도 하였다.

<삼봉도>  울릉도에서 독도 쪽으로 항해하는 도중, 
특정한 방향에서 다가가면 독도가 세 개의 봉우리로 
이루어진 섬으로 보인다. 옛 사람들은 그 모양을 따서 
삼봉도라고도 불렀다.

<가지도> 독도는 동해 일대에서 유일무이한 가지어
(가제, 강치, 바다사자)의 집단 서식처였다. 가지도는 
이런 연유로 붙여진 이름이다. 가지도라는 이름은 꽤 
오랫동안 쓰였고 지그도 ‘가제굴’이나 ‘큰 가제바위’, 
‘작은 가제바위’ 등의 이름으로 남아있다.

<돌섬> 독섬 독도는 ‘돌로 된 섬’이라는 뜻이다. 바
위에 비해 흙은 거의 없어서 돌섬이나 독섬(‘독’은‘돌’
의 경상도 전라도 방언) 으로 불렸고, 한자로 기록하
면서 독도라는 이름으로 굳어졌다. 뜻을 따를 경우에
는 석도 소리를 따를 경우에는 독도라고 표기했다.

독도는 화산섬
그림 최소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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